
 
‘사실 왜곡 선동에 민폐’ KBS노조... 직원들 부글부글

   KBS노동조합 집행부가 지난 4월 12일 부산총국 1층 로비에서 시위를 벌였다. 신
임 부산총국장의 출근을 막겠다는 이유에서였다. 

   노동조합이 회사 정책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는 것은 자유다. 문제는 KBS노조의 
로비 점거 집회로 인해 자칫 방송제작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직원들이 
방송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이다. 

   KBS노조 부산 집회..방송사고 위험 부담 직원들은 ‘부글부글’

   KBS노조가 올린 투쟁 속보를 보면 허성권 위원장 등 KBS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
은 오전부터 부산총국 로비를 점거하고 피케팅과 함께 구호를 외쳐가며 시위를 벌였
다. 

   KBS노조가 확성기를 동원해 고성을 질러가며 시위를 벌이던 그 시각 부산총국 2
층 주조에서는 뉴스7 녹화가 이뤄지고 있었다. 부산총국의 사무동은 1층과 2층이 오
픈된 구조로 1층 로비에서의 구호는 그대로 2층 스튜디오까지 타고 흘러들어갔다. 방
송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녹화에 참여했던 부산총국 직원들은 KBS노동조합의 무개념 행위에 분노하고 있
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위로 자칫 방송 사고라도 났다면 그 책
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에게 피해가 있든 말든 상관
하지 않는 모습이 놀라울 따름이다.
 
  정치적 투쟁 앞에 방역수칙은 뒷전... 
  ‘턱스크’ 조차 안한 모습에 민폐 민원 속출

   민폐는 또 있다. KBS노동조합의 부산 총국 로비 집회에 참석한 한 명이 본사 확
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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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발이 저렸는지 KBS노동조합은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질서 있는 집회를 벌
였다고 주장한다. 집회 참석 때 마스크를 쓰고 간격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방역수칙은 
집회 때만 지켜야 하는 것인가? 이제 실내 마스크 쓰기는 의무사항이다. KBS뿐 아니
라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쓰기는 의무화 조치이다. 

   하지만 부산총국에 한 때 근무했던 허성권 위원장과 집행부 일원인 이영풍 씨는 
집회 참석에 앞서 총국 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했다. 이 와중에 이영풍 
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지조차 않은 채 총국을 누비고 다녔다. 집회는 자유지만 방
역수칙 위반은 다른 문제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인사를 나눈 직원들로부터도 
원성이 자자하다.  

   거리두기 2단계 아랑곳 않고 10여명 우루루 숙소에서 술자리까지
 
   더 심각한 점은 집회를 마친 후 KBS노조 집행부 등 10여 명이 숙소에서 술을 마
셨다는 것이다. 당일 부산지역은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2단계 연장이 결정된 날이다. 여기에는 KBS노조 위원장 출신인 최재훈 부산 보도국
장도 포함돼 있다. 본인들은 4명씩 나눠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술을 마셨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집회 참석자 5명은 회사에서 자가 격리 조치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재난방송 최일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직원들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는 얘기
이다. 만일 KBS노조 조합원이 확진판정을 받는다면 부산총국은 말 그대로 문을 닫아
야할 상황이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언론노조 KBS본부에 빗발치고 있다.

   얼마 전,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백신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던 KBS 노조는 도대
체 어디에 있는가. 부끄러움을 알길 바란다.

   자화자찬, 내로남불..부끄러움 알아야

   문제의 뒤풀이 술자리에 참석한 최재훈 보도국장은 KBS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당
일 신임 부산 총국장에게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옛 동지들에게 달려가 술잔을 기
울이며 ‘결연한 의지’ 운운했을지 모르겠다.

   아니나다를까 KBS노조는 성명을 통해 보직사퇴를 결연한 의지로 찬양하며 마치 
‘영웅의 귀환’인양 추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최재훈 보도국장은 스스로 1년 만 하다가 
보직을 내려놓겠다는 말을 주변에 공공연히 해왔다. KBS노조가 반발하는 신임 부산
총국장의 인사 얘기가 거론되기 훨씬 이전부터이다. 부산총국 직원들 중 알만한 이들
은 다 아는 내용이다. 

   오비이락, KBS노조의 정치적인 투쟁과 본인의 보직 사퇴 시점이 교묘히 맞아떨어
진다. 거듭 말하지만 당일 부산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 날이다. 엄중한 시기 보도책임자가 보직을 던졌다는 이유만으로 방역수칙 위
반 논란이 큰 뒤풀이 자리에 버젓이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비난이 쇄도하는데 KBS
노조는 여전히 자화자찬, ‘내로남불’이다.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선동은 지금도 
방송제작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직원들을 지치게 할 뿐이다.  

   역지사지 정신은 바라지도 않는다. 제발 민폐만은 끼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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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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